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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MES OF DAYS OF THE WEEK ARE SMALL KEYS TO READ 

CULTURE 

 
Мақолада муаллиф етти тил – рус, ўзбек, корейс, япон, хитой, инглиз, француз ва 

немис тилларида ҳафта кунлари қандай номланишини ўрганган. Ҳафта кунларининг 

номланиши шуни кўсатдики, унда халқларнинг бой тарихи, дунёқараши, афсоналари, 

ҳаёти, дини, тили ва маданияти акс этган. Кунлар номларини тадқиқ этиш орқали биз 

баъзи қизиқ лисоний билимлар ёки маданият соҳасидаги тушунчаларга эга бўлишимиз 

мумкин, улар маданият тушунчасининг моҳиятига етиб боришда кичик калит 

ҳисобланади.  

  

В статье автор рассматривает названия дней недели в семи языках: русском, 

узбекском, корейском, японском, китайском, английском, французском и немецком. 

Исследование этих наименований показали, что в них отражены богатые источники 

мировоззрения, мифологии, истории, жизни, религии, языка и культуры народов. 

Изучение названий дней дает нам некоторые интересные лингвистические знания или 

познания в области культуры, они могут быть маленьким ключом к пониманию культур. 

 

This paper looked at how names of days of the week were formulated in seven languages: 

Russian, Uzbek, Korean, Japanese, Chinese, English, French, and German. The research into 

names of days of the week showed that these names reflected rich sources of thoughts, 

mythology, history, life, religion, language, and culture. A glance at these names of the days 

provides us with some interesting linguistic knowledge or culture. Indeed, these names can be a 

small key to understanding cultures.   

 

Калит сўзлар: ҳафта кунлари номи, фикр юритиш, мифология, тарих, ҳаёт, дин, 

тил, маданият. 

 

Ключевые слова: названия дней недели, мышление, мифология, история, жизнь, 

религия, язык, культура. 

 

Key words: names of days of the week, thoughts, mythology, history, life, religion, 

language, culture.  

 

설원태 KOICA 자문관(세계언어대학)  

제목: 요일(曜日)은 문화를 읽을 수 있는 작은 열쇠?   

부제: 언어학적으로 살펴본 요일의 신화(神話)와 문화, 그리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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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어의 요일: “부활의 날, 몇 번째 날, 그리고 안식의 날” 

 

“바스크레셰니에(воскресéнье)”  

이 단어는 러시아어를 초급만 공부해도 마주치는 것이다. 무슨 뜻인가? “일요일”이라는 

뜻이라고 사전에 나와 있다. 발음은 어떻게 하나? 발음을 문자로 표시하면 [vaskreshénye] 

정도가 된다. 필자는 러시아어를 초급 정도밖에 모르지만 이 언어에도 영어처럼 액센트가 

있는 듯하다. 그래서 ‘셰’를 좀더 힘주어, 좀더 길게 발음하면 된다. 그런데 

러시아어에서는 “액센트”라고 말하지 않고 “우다례니에(удaрéние)”라고 부르는 

모양이다. 이 “우다례니에”라는 단어에는 ‘례’에 ‘우다례니예’를 두면 된다. 이 단어는 

러시아어 전공자들 사이에서 우리말로는 ‘역점(力點)’이라고 번역돼 있다. 필자의 노-

영(露-英) 사전을 찾아 봤더니 “언어학에서 쓰는 용어로 stress 또는 accent “라고 설명돼 

있다. 이 단어는 또한 비유적(比喩的)으로도 사용되는데, сдéлать удaрéние 라고 하면 

“강조점을 두다” 즉 “(무엇인가를) 강조하다(to stress, to emphasize)”라는 의미로 

사용된다는 설명이 있다.  

서울 강남구 논현동 63번지에 위치한 청림출판에서 2001년 2월 20일 1판 6쇄로 발행한 

“포켓속의 통역원, 실용 러시아어 회화(외국여행회화 연구회편)”라는 자그마한 책이 

있다. 10cm×15cm×1.5cm 정도 크기의 이 작은 실용서적의 285쪽을 보면, “러시아어 

단어의 음절(音節)수는 그 단어의 모음(母音)수와 같다. 두 음절 이상으로 된 단어는 

반드시 역점(力點, удaрéние)이 있는 음절을 하나 갖고 있다”고 설명돼 있다. (이 책 “실용 

러시아어 회화”는 1990년 5월 30일 1판 1쇄가 나왔고, 2001년에 1판 6쇄가 나왔다. 그런데 

초급자인 필자의 눈에도 곳곳에 많은 오탈자가 발견된다. 26년전 초판 발행 이래 단 한 

번도 개정판을 내지 않은 듯하다. 필자는 이 책을 1991년에 구입해 읽은 뒤 몇 년 뒤 

러시아어가 필요 없을 것으로 생각해 버렸다. 2012년 상반기에 이 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해 또 구입했다. 그런데 이번에 진지하게 읽던 중 적지 않은 오류를 발견했다. 필자는 

1995년 기자 시절 이 책을 갖고 바이칼 호수 인근의 한 도시에서 국제환경회의에 한국 및 

일본 대표들과 참가해 참가자 10여명의 아침 식사를 해결해준 기억이 있다. 

환경전문가들이라 해도 아무도 러시아어를 한 마디도 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호텔에서 

손짓을 하면서 배를 만져 보여 주면서 배고픈 표정을 지어도 러시아 사람들은 아무것도 

이해하지 못했다. 마침 필자가 이 책을 뒤져서 “자프트라크(завтрак, breakfast)”라는 

러시아어 한 단어를 말함으로써 러시아인이 우리 일행을 바르(бар, snackbar)로 이끌어 

아침식사를 해결한 기억이 있다. 그 때는 그 때이고 … 어쨌든 이 책은 초급 또는 중급 

정도의 러시아어를 공부하는데 조금 도움은 되지만, 문제가 적지 않다. 조속한 개정이 

필요하다.)  

필자가 접하는 러시아어책과 러시아어-영어 사전 (The Oxford Russian-English Dictionary 

by Marcus Wheeler, 1984, 2nd Ed., Oxford at the Clarendon Press)은 러시아어로 된 모든 

단어(예문도 포함)에는 일일이 우다례니에를 표시하고 있다. 이것은 초급자들에게 

우다례니에가 어디에 있는지 알려주는 목적인 듯하다. 참으로 친절하고 성실하게 만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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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이라 아니할 수 없다. 주지하다시피, 실제로 쓰이는 러시아어 책이나 신문에서는 

이렇게 단어마다 우다례니에를 표시하지 않는다.  

하나의 러시아어 단어 воскресéнье 를 말하면서 왜 이렇게 서론(序論)이 길었나? 필자가 

하고 싶은 말은 다른 곳에 있다. 필자의 사전에는 바로 이 воскресéнье 라는 단어가 

воскресéние 라는 단어의 바로 아래에 붙어 위치해 있기 때문이다. 후자는 “부활(復活, 

영어로는 resurrection)”을 의미하는 단어가 아닌가? 이들 두 단어 사이에는 어떤 단어도 

끼어들어 있지 않다. 왜 하필이면 이들 두 단어가 사전의 바로 위-아래의 표제어로 인쇄돼 

있으며, 철자만 조금 다른 채 발음마저도 거의 같은가? [필자는 우즈벡 아우(弟, 

우즈벡말로는 uka) 베루니에게 воскресéнье 와 воскресéние 를 발음해 보라고 했다. 필자의 

귀로는 차이를 도저히 구별할 수 없었다. 그러나 그는 철자상으로 “먀흐끼이 즈낙” 

(мягкий знак, 앞의 자음이 연자음(軟子音) 임을 표시하는 부호) ь 을 가진 воскресéнье 의 

뒷부분이 부드럽게 발음된다고 설명했다.]  

그리고 이들 표제어의 아래 위를 보면, воскресáть (v. to rise again, to rise from the dead), 

вокресить (v. to raise from the dead, resurrect), воскрешéние (n. raising from the dead, 

resurrection) 등과 같은 표제어들이 나타난다. 이런 표제어들을 함께 보면, 아무리 

생각해도 러시아어의 “일요일(воскресéнье)”은 “부활(воскресéние)”과 매우 깊은 관련이 

있는 것으로 추측된다. 말하자면, “일요일에 부활했다” 또는 “부활한 날을 일요일로 

삼자”는 뜻으로 해석될 수 있다는 것이다. (종교나 러시아어 지식이 깊지 않은 필자가 

오해했을 수도 있다. 그럼에도 필자는 굳이 이런 식으로 해석하고 싶다. 마침 나의 동생 

베루니는 옛러시아어에서 두 단어는 동일한 것이었다고 설명해 주었다. 그는 

“일요일”이라는 의미가 나중에 추가됐다고 설명했는데, 추후 필자가 확인해 보아야 

하겠다. 베루니는 1월 28일자 한인일보 6쪽에 나온 ‘나의 동생’의 우즈벡어 표현이 

‘mening ukam’ 으로 해야 옳다고 지적해 주었다. Mening uka 는 문법적으로 틀렸다는 

거다.)  

이런 점에서 보면 러시아어의 воскресéнье 는 영어의 Sunday나 한국어의 “일요일”과 뭔가 

좀 다른 차원에서 이해할 필요가 있다. 영어에서의 일요일은 “해의 날(sun + day)” 또는 

“태양의 날”이니까. 한국인이 흔히 알고 있듯 영어의 일요일(Sunday)에는 기독교에서 

말하는 부활과 관련되는 의미가 전혀 없으나, 러시아 정교(Russian Orthodox Church)를 

믿는 러시아인들의 언어에서는 부활이라는 의미를 특정 요일에까지 넣어 사용하고 

있다는 점이 매우 특이하다. 사실, 아직은 잘 이해할 수 없으나, 필자가 매일 시청하는 

“러시아 24(россия 24)”라는 채널에는 한국에서보다 훨씬 빈번히 러시아 정교회의 한 

사제가 등장해 진지하게 한 프로그램도 진행하고 사회적 발언도 많이 하는 것 같다. 이 

단어 воскресéнье 를 접한 뒤 필자는 러시아어로 된 다른 요일은 무엇이며, 또한 이들 

요일이 무슨 의미를 담고 있는지 궁금해졌다. 그래서 하나하나 러시아어 요일을 들여다 

보기로 했다. 우선 러시아의 요일을 일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열거해 볼까.   

   

Воскресéнье(일)/ понедéльник(월)/ втóрник(화)/ средá(수)/ четвéрг(목)/ пятница(금)/ 

суббóта(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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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하나 이들 요일의 의미를 짚어보자(일요일은 앞에 언급됐으니 건너뛰자).   

Понедéльник (빠니젤-릭, 월요일)'은 주일(週日, недéля, week)이라는 단어를 안고 있으니 

아마도 '한 주일(週日)을 시작한다'는 의미로 이해된다.   

Втóрник (프또-르닉, 화요일)'은 '두 번째(вторóй, second)'라는 단어를 안고 있으니 '두 

번째날(second day)'이라는 의미로 이해된다.  

Средá (스레다-, 수요일)'은 '중간(срéдний, middle)'이라는 단어를 안고 있으니 

'주일(週日)의 중간날'이라는 의미로 이해된다.  

Четвéрг (치뜨베-르크, 목요일)'은 '네번째(четвёртый, fourth)'라는 단어를 안고 있으니 

'네번째 날(fourth day)'이라는 의미로 이해된다.  

Пятница (뺘-트니짜, 금요일)'은 '다섯번 째(пятый, fifth)'라는 단어를 안고 있으니 '다섯 

번째 날(fifth day)'이라는 의미로 이해된다.  

Суббóта (수보-따, 토요일)'만 이런 맥락과 다른 단어인 듯하다. 어떤 의미를 갖는 

지 또한 어떤 맥락에서 나왔을까? 수보-따에 관한 설명은 아래의 우즈벡어 요일 

에서 언급하겠지만, 안식일(sabbath)에서 유래했다고 한다. 조금만 먼저 말한다면  

sabbath와 자음이 유사하다는 것이다.  

이상을 정리하면, 러시아어 요일은 부활의 날, 주일(週日)의 시작날, 둘째 날, 주일 

(週日) 의 중간날, 넷째날, 다섯째날, 안식의 날 등으로 일곱 날의 의미가 구성돼  

있다. 일곱 날 중 두 날이 종교적 의미를 갖고 있다고 이해된다. 월요일부터 따진 

다면, 주일의 시작날, 둘째 날, 주일(週日)의 중간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안식의  

날, 부활의 날로 종결된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평이하게 '몇 번째 날'로 나 

가고 토요일(안식의 날)과 일요일(부활의 날)만 특별한 의미를 갖는다고 이해할  

수 있겠다. 일요일을 첫날로 하느냐, 월요일을 첫날로 하느냐 하는 논의는 뒤에서  

하자.  

 

 

우즈벡어의 요일: “Shanba 및 Juma, '장보는 날' 및 '몇번 째 독서일(讀書日)“ 

 

 

우즈벡어로는 요일을 어떻게 말하며, 그 요일들은 어떤 의미를 포함하고 있을까? 우선 

일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차례로 적어보자. 주지하다시피, 우즈벡어 단어들은 라틴글자와 

키릴글자로 쓰며, 대체로 쓰인 대로 발음하면 된다. 

 

Yakshanba(일)/ Dushanba(월)/ Seshanba(화)/ Chorshanba(수)/ Payshanba(목)/ Juma(금)/ 

Shanba(토) 

 

모든 요일이 Shanba를 공통으로 갖고 있는데 이들과 달리 금요일(Juma)만이 다른 부류에 

속하는 듯하다. 왜 이렇게 돼 있으며, Juma 에는 무슨 특별한 의미가 있을까?  

Yakshanba(일요일)부터 살펴보자. 구글(Google)에 접속해 위키피디아를 검색한 바에 

의하면, Yakshanba 는 다음과 같은 우즈벡어 설명이 나온다. Google에 Yakshanba 라는 

단어는 검색어로 등록돼있지 않다. 그럼에도 검색 아이콘 ”돋보기”를 눌러 검색을 

진행하면 아래의 우즈벡어 설명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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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akshanba (fors.toj. yak — bir va shanba) — haftaning oxirgi yettinchi kuni (q.  

Hafta), xalq ichida "bozor kuni" deb ham yuritiladi.          

  

위의 문장을 우리말로 대략 풀어보면(정밀한 번역은 아니다), “Yakshanba(일요일)는 

파르시어 및 타지즈어에서 온 것이며, yak (일, one) 및 shanba (날, day)로 구성된 것이다. 

그러나 (어원의 의미와는 달리 현실적으로는) 한 주일의 7번째 날 (yettinchi kuni), 즉 

마지막 날이다. 또한 이 날은 일부 우즈벡 지역의 사람들 사이에서 “bozor kuni (바자르 

꾸느. 시장의 날, 즉 시장에 장보러 가는 날)“라고도 불린다.  

우즈벡인들은 일 주일 중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열심히 일하고 일요일에만 장보러 

가기로 한 것인가? 필자의 의문에 대해 한 우즈벡인은 “우즈벡인들은 bozor kuni 라는 

표현을 Yakshanba 라는 의미로 사용하고 있으며, 이날 열심히 장을 보러 간다”고 

설명하면서 웃었다. (필자의 동생 베루니는 직접 구글을 검색해 우즈벡어로 된 부분을 

설명해 주는 등 필자를 도와주었다. 감사~). 사람들은 가끔 월요일을 한 주의 첫날로 하고 

일요일을 7번째 날로 표시하는 달력을 만들고 있으므로 Yakshanba 가 7번째 날이라는 

점이 이해된다. 원래는 7번째 날이었는데 일요일을 맨앞에 내세우는 요일체계로 인해 

맨앞으로 갔다는 것이다.   

이어 뒤따르는 다른 요일들(월~토)을 살펴보자. 

Dushanba(월요일)에서 Du 는 두 번째라는 의미이다. 이 말은 한국어의 둘(two)과 연결되는 

것일까?(필자의 근거없는 추측)  

Seshanba(화요일)에서 Se 는 세 번째라는 의미이다. 이 말도 한국어의 셋(three)과 연결되는 

것일까?(필자의 근거없는 추측)  

Chorshanba(수요일)에서 Chor 는 네 번째라는 의미이다. 

Payshanba(목요일)에서 Pay 는 다섯 번째라는 의미이다. 

Juma(금요일).  '모임의 날.' 아래에서 좀더 깊이 살펴보자. 

Shanba(토요일). '안식의 날' 마찬가지로 아래에서 좀더 깊이 살펴보자. 

위에서 본 바와 같이 Yak, Du, Se, Chor, Pay 가 shanba 와 결합해서 각각 일요일(Yakshanba, 

첫째 날, birinchi kun, first day), 월요일(Dushanba, 둘째 날, ikkinchi kun, second day), 

화요일(Seshanba, 셋째 날, uchinchi kun, third day), 수요일(Shorshanba, 넷째 날, to’rtinchi 

kun, fourth day), 목요일(Payshanba, 다섯째 날, beshinchi kun, fifth day)이라는 의미를 

만들어냈다.  

Juma (금요일)에는 무슨 사연이 있길래 이 날만 shanba 계열과는 전혀 그 모습이 

다를까? 종교적 배경이 있는 듯하다. Juma에는 무슬림들이 일하지 않고 모스크에  

모여서 가서 기도를 하는 특별하고도 중요한 날이라고 한다. 그에 따라 shanba가  

아닌 특별한 단어를 가졌다는 것이다. 필자의 우즈벡인 지인들에 의하면, 이들  

shanba로 끝나는 요일들은 타지크어에서 왔다고 한다. 타지크어는 페르시아어에 

서 나왔는데, 크게 보면 페르시아어(Persian, 즉 파르시어, Farsi)권에서는 shanba로  

끝나는 요일을 사용하고 있다고 한다. 

위키피디아(2016년 2월 2일 접속)에 의하면, Juma(금요일) 라는 단어는 아랍어의 단어 

عة جم  ,에서 유래된 것으로 보인다(필자는 아랍어를 모른다). 그 의미는 “모임(congregation ال

종교적 의미의 모임도 포함됨)”이다. 아랍어권에서는 이 날 모든 모슬렘들이 함께 모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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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요일 기도를 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몸을 정결하게 하고 깨끗한 옷, 또는 새 옷을 

입는다. 이런 이유로 해서 이 날이 가끔 “욤 알-지나(Yom al-Zina, 장식의 날. Day of 

Decoration)라고 불린다. 그후 이 단어는 아디나(Adina)로 축소됐다. 금요일을 의미하는 

힌디어는 슈크르-바르(Shukr-var)라고 하는데 이 단어는 태양계 행성인 금성(Venus)인 

“슈크르(Shukr)에서 왔다. Juma에 관한 위키피디아의 우즈벡어 설명을 영어로 옮기면 

다음과 같다(Beruniy 간이 영역). 

  

Juma (Arabic word) – means gathering. Usually that day all Muslims gather for Friday prayer. 

Make themselves clean and wear new clothes. That's why it is sometimes called Yom al-Zina 

(Day of Decoration) which was shortened to Adina, sometimes a proper name, as in Adina Beg. 

Hindi name for Friday is Shukr-var, from planet Shukr (Venus). 

 

위키피디아에 의하면, Juma 는 동남 아시아에서는 Gum'ah 또는 Jum'ah 라고 쓰이고, Jumat 

나 Jumaat 로도 쓰인다. Jamaat 나 Jamia 가 같은 뿌리를 가졌다고 한다. 그런데 이 주마(Al-

Jumua)는 꾸란의 62번째 수라(sura)로서, 여기에서 주마(Juma, Jumaa)라 유래한다고 

설명돼 있다. 아울러 주마(Jumu’ah)는 이슬람에서 행하는 집단적 금요일 기도를 

의미한다고 한다. 우즈베키스탄에는 “주마”라는 이름의 마을도 있다고 설명돼 있다. 더욱 

흥미로운 점은, 주지하다시피, 월요일을 의미하는 두샨베(Tajik: Душанбе, Persian: به ن ش  دو

)가 타지키스탄의 수도이며, 가장 큰 도시의 이름이라는 사실이다(Google 검색). 그렇다면, 

두샨베의 사람들은 매일 월요일처럼 일할까? 타지키스탄이 우즈베키스탄의 동쪽에 

위치하고 있고, 타지크인들이 우즈벡에 소수인종으로 살고 있으며, 타지크인들이 많이 

사는 사마르칸트가 한 때 우즈벡의 수도였다는 점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래서 타지크인의 

요일체계가 우즈벡인의 요일체계로 이어졌는가? 확인해 볼 일이다.  

(한 마디 첨가하자면, 우즈벡에서는 금요일 태어난 사내 아이나 여아를 “Juma boy“ 또는 

“Juma girl”이라고 부른다고 한다. Juma 는 한국의 ‘줌마’와 명백히 구별돼야 한다. 

‘줌마’는 우리말에서 ‘아줌마’의 준말로 쓰이고 있고, 이른바 ‘줌마 파워(power)’라는 

용어로 유명하지 않은가. 필자가 아는 어떤 ‘줌마’들은 자녀들이 초등학교 시절부터 정보 

교환 및 친목을 위한 모임을 만들어 자녀들이 대학 졸업 이후까지 모임을 계속하고 있다. 

그러는 사이 자녀들 중 일부가 뉴질랜드, 캐나다, 미국 등으로 유학-진학함에 따라 이 

‘줌마’ 조직은 자녀들을 위한 교육 정보를 교환할뿐만 아니라 막강한 국제적인 친목 

조직으로 성장했다. 최근 소식을 들어보면 이들 ‘줌마’들은 만들어진지 20여년지 지난 

현재에도 여전히 활발한 연락을 주고 받는다고 한다.) 

 

Shanba 를 구글(위키피디아)에서 검색하면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샨바(shanba, 

토요일)는 페르시아어에서 왔으며, 새로운 주의 시작이다. 오래 전 Shanba 는 Juma 와 

마찬가지로 성스러운 날이었다. 그런데 Shanba 는 유태인 사이에서는 

샤바트(Shabbat)라고 불리며, 그들에게는 성스러운 날이다. 이 단어는 러시아어로 들어가 

발음(자음)이 유사한 수보-따(суббота, 토요일)가 되었다” (수보-따는 앞의 러시아어 

요일논의에서 살펴 보았다). Shanba 가 안식일이라는 의미가 있다면, 우즈벡의 요일 중 

Juma 를 뺀 나머지 모든 요일은 ‘안식일’이 되는가? 글자의 구성을 보자. Shanba (안식일 0, 

토요일), Yakshanba(안식일 1, 일요일), Dushanba(안식일 2, 월요일), Seshanba(안식일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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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요일), Chorshanba (안식일4, 수요일), Payshanba (안식일5, 목요일)로 되어 있지 않은가? 

그래서 금요일 하루만 모두 모여서 기도를 하고, 나머지 여섯 날은 모두 쉬는 ‘안식의 

날들’인가?  

아래에서 Shanba에 관한 간이 영어 번역문 및 우즈벡어 원문 설명을 음미해 보자. 아래의 

우즈벡어 설명에서 보면, 러시아어의 토요일 (subbota)은 shabbot (diniy bayram)로서 

안식일과 관련있다는 내용이 분명히 나온다. 우즈벡어에서 Diniy bayram은 종교적 휴일 

또는 축제일 (religious holiday/festival) 이라는 의미이다.  

 

Shanba (Persian word) is a beginning of new week. Originally long-long ago it was a holy day 

as Juma. By the way was shanba called “shabbat” in Jewish and it is a holy day for them. And 

subbota in Russian (간이 영역문).    

Shanba (fors.) — Grigoriy kalendari boʻyicha haftaning jumadan keyingi, yakshanbadan oldingi 

kuni. Islomdan ilgari arablarda Sh. dastlab muqaddas kun sanalgan. Islom dinida juma ibodat va 

dam olish kuni deb qabul qilingach, Sh. haftaning boshlanish kuni boʻlib qolgan. Boshqa kunlar 

shunga muvofiq ravishda nomlangan. Mas, yakshanba — birinchi kun, dushanba — ikkinchi 

kun, seshanba — uchinchi kun, chorshanba — toʻrtinchi kun, payshanba — beshinchi kun.  

Qadimgi yahudiylar anʼanasida Sh. kuni muqaddas kun hisoblanadi. Ruslardagi "subbota" soʻzi 

yahudiylarning "shabbot" (diniy bayram) soʻzidan olingan (Google, 우즈벡어 판). 

 

(곁가지 얘기를 조금만 한다면, Google이 우즈벡어를 85번째의 공식 번역어로 

받아들였다고 한다. 말하자면, Google에서 영어를 한국어로 번역할 수 있듯이 

우즈벡어에도 이런 번역 서비스가 추가됐다는 것이다. 세계의 300여 언어 중 85번째 

번역언어로 등록했다는 점에 대해 베루니는 중요한 의미를 부여했다. 또한 주지하다시피, 

우즈벡의 학교 용어에도 이슬람의 흔적이 많이 남아 있다고 한다. 예컨대, 대학의 

학장이라는 의미를 가진 dekan (영어로, dean)이나 학과장이라는 의미하는 kafedra 

(영어로, academic chair) 에는 이슬람의 성직자를 가리키는 의미도 들어있다고 한다. 

우즈벡의 언어에는 이런 이슬람 흔적이 남아 있는데 비해 현재 학교가 운영되는 것은 

서양식이라는 것이다. 예컨대 새 학년 및 새 학기가 시작하는 것이 9월이라는 점이 이것을 

잘 보여준다고 한다.)  

 

우즈벡 학생들의 요일: “시장가는 날, 그리고 책 읽는 몇째 날” 

 

우즈벡어의 요일을 Shanba 계열의 요일로 말하는 것 외에 또 다른 방식으로 표현할 수도 

있다고 한다. 학생들이 말하는 요일이 따로 존재한다는 것이다. 아래를 보자. 

 

Bozor kuni(일)/ 1-o’qish kuni(월)/ 2-o’qish kuni(화)/ 3-o’qish kuni(수)/ 4-o’qish kuni(목)/ 

5-o’qish kuni(금)/ 6-o’qish kuni(토) 

 

우즈베키스탄에서 KOICA 봉사단원으로 일한 바 있는 박정은이 쓴 “한국어 사용자를 

위한 우즈벡어 회화, Koreys tilida muloqot qiluvchilar uchun o’zbekcha so’zlashgich, 2012)는 

66~67쪽에서 우즈벡의 요일에 관한 간략한 설명을 한다. 박정은(2012)의 “우즈벡어 회화” 

책은 또한 학생들 사이에 사용되는 요일을 더욱 흥미롭게 소개하고 있다. 요일별로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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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zor kuni(일) 바자르 꾸느.  

1-o’qish kuni(월): 브린치 오끄이시 꾸느. First reading day 

2-o’qish kuni(화): 이낀치 오끄이시 꾸느. Second reading day  

3-o’qish kuni(수): 우친치 오끄이시 꾸느. Third reading day  

4-o’qish kuni(목): 똘띤치 오끄이시 꾸느. Fourth reading day 

5-o’qish kuni(금): 베쉰치 오끄이시 꾸느. Fifth reading day   

6-o’qish kuni(토): 얼띤치 오끄이시 꾸느. Sixth reading day  

 

박정은의 책에 의하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첫 번째 읽는 날(월, first reading day)’ 

‘두 번째 읽는 날(화, second reading day)’ … ‘여섯 번째 읽는 날(토, sixth reading day)’로 

표현한다. 말하자면, 책 읽는 날로 따져서 첫째 날, 둘째 날 등으로 표현하는 모양이다. 

박정은(2012)은 bozor kuni 를 shanba 범주의 요일에 편집해 설명하고 있으나, 단어의 

구성상 “시장 가는 날”은 “책 읽는 몇째 날”의 범주에 넣어야 할 것이다. 위에서 

o’qish(오끄이시)는 읽기(reading)을 의미하고, kuni (꾸느)는 날(day)을 의미한다 (꾸느, 

원래는 kun인데 i 를 첨가해 두 단어를 합친 뜻을 가짐. 이것은 우즈벡어 초급 수준?). 

나머지 아라비아 숫자는 모두 우즈벡어의 서수(序數)로 읽은 것이다.  

 

이쯤되면 앞에서 본 러시아어의 요일이나 우즈벡어의 요일이 담고 있는 생활, 종교, 

문화적 내용이 점차 흥미로워진다. ‘부활의 날’이라든지, ‘주일의 중간 날’이라든지, ‘종교 

모임의 날’이라든지, ‘안식일 몇번 째 날’이라든지, ‘책 읽는 몇 번째 날’이라든지, ‘시장 

가는 날’이라든지 … . 그야말로 요일이 담고 있는 의미를 이해할수록 그 언어권의 삶과 

종교와 문화를 점차 깊이 이해할 수 있는 것 같다.  

 

 

한국어의 요일: “태양계 행성들의 철학적 반영?” 

 

이쯤에서 우리 한국과 주변 나라 일본 및 중국의 요일을 돌아볼까? 우리는 

“일,월,화,수,목,금,토” 요일로 부른다. 물론 한자가 그 바탕에 깔려 있다. 일(日) 월(月) 

화(火) 수(水) 목(木) 금(金) 토(土)에 각각 요일(曜日)을 붙인 것이다. 너무 쉽다고? 우리 

한국인들이 일상적으로 쓰고 있어서 쉽다고 생각할지 모른다.  

 

일(日)요일/ 월(月)요일/ 화(火)요일/ 수(水)요일/ 목(木)요일/ 금(金)요일/ 토(土)요일 

 

그런데 여기에는 주지(周知)하다시피 태양(日), 달(月), 화성(火星), 수성(水星), 

목성(木星), 금성(金星), 토성(土星) 등 태양계의 구성물들(태양 및 그 행성)이 들어 있지 

않은가. 매우 철학적이고, 고상한 방식으로 요일의 이름을 정했다고 이해된다. 

이쯤에서 태양계의 행성을 복습해 보자. “태양, 수성, 금성, 지구, 화성, 목성, 토성, 천왕성, 

해왕성, 명왕성.” 태양에서 토성까지 합하면 7개. 마침 한 주일의 7날과 동일하다. 이들 중 

요일에 들어가는 것이 ‘지구’를 뺀 6개. 지구 대신 달(月)이 월요일의 자리에 들어가 있다. 

각각 이들을 요일에 대입시키면 “일, 수, 금, (지구, 월), 화, 목, 토”로 정리된다. 이들 

태양계 행성들이 우리의 요일 체계에 반영된 순서는 좀 바뀌어 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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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들 중 가끔 종교에 따라 일요일을 ‘주일’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이 때 

“주일(主日)”은 “주(主)의 날(day of Lord?)”이라는 의미이며, “한 주” “두 주”라 할 때의 

“주일(週日, week)”이 아니다. 일요일을 ‘주의 날(主日)’로 부르는 것은 후술하는 바와 

같이 프랑스어의 일요일(dimanche, 디망시)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일본어의 요일: “태양계 반영, 한국과 동일. 발음만 다르다?” 

 

최근 우리 한국과 ‘종군 위안부(성노예)’ 문제를 해결한 이웃나라 일본에서는? (일본은 

최근 발빠르게 해금된 이란으로 달려가 투자협정을 맺었다고 NHK는 2월 5일 보도했다. 

이란 경제장관과 일본 외상 사이에 협정이 체결됐다. 한국도 이란을 상대로 양국간 

경제관계를 확대하기 위한 다른 지불 방법을 강구하기로 하는 한편 여러 해 시행해 오던 

원화 기준의 결제 체계를 유지하기로 2월 2일 합의했다. The Korea Times 등 보도.) 

일본에서도 우리 한국인과 똑같은 한자로 된 요일을 쓰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런데 발음이 조금 다르다. 일요일부터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  

 

니치(日)요비(曜日)/ 게츠(月)요비/ 카(火)요비/ 스이(水)요비/ 모쿠(木)요비/ 킨(金) 요비/ 

토(土)요비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거의 한자 읽듯이 읽으면 된다. 그런데 알고 보니 발음도 좀 너무 

비슷하지 않은가. 실제 용례에서는 “니치요-비” “게츠요-비” “카요-비”라고 말하지 않고, 

“니치요-” “게츠요-” “카요-“ 등으로 말한다. 그런데 어쨌든 이런 식의 요일 작명법이 어느 

쪽에서 어느 쪽으로 흘러갔을지 궁금하다. [참고로, 1994년 5월 18일 발행된 

집영사(集英社, 슈에이샤) 의 “국어사전(國語辭典, 고쿠고지텐)(횡조판, 橫組版)”은 

“니치요오(日曜)”의 표제어 아래 다름과 같은 설명을 제공하고 있다. “일요(日曜, 

니치요오): 일주(一週)의 제1일. 토요(土曜)의 다음(次). 일요일(日曜日).” 설명이 매우 

간략하다. 아참, 왜 “국어사전”이냐고? 일본인들은 자국어를 “국어(國語, 고쿠고)”라고 

말한다. 우리 한국인들은 그들의 언어를 “일본어”라고 부르지고 있지만. 필자의 세대는 

초, 중등 학교를 다닐 때 “국어”라는 과목의 이름으로 우리말을 배웠는데…?]  

 

 

중국어의 요일: “매우 단순? “요일 1, 요일 2, 요일 3… ”   

 

최근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sian Infrastructure Investment Bank, AIIB)을 발족시켰고, 

‘해금(解禁)’된 이란에 재빠르게 달려가 대규모 투자 계약을 성사시킨 중국. 시진핑 

(習近平, Xi Jinping) 중국 국가주석이 직접 이란에 갔다. 이 떠오르는 이웃 (한국에서 

보아도 가깝고, 우즈벡에서 보아도 지리적으로 가깝다)의 대국인 중국에서는 요일을 

어떻게 표현하며 어떤 의미를 부여하고 있을까? 예상과 달리 중국인들은 매우 단순하게 

요일을 작명했다. 그들은 일요일만 조금 다르게 표현하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의 

나머지 평일은 그냥 첫째 날, 둘째날, … 여섯째날로 부른다. 마치 우즈벡의 학생들처럼 

요일을 부른다고 이해하면 된다. 일요일부터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  

 

싱치(星期) 르(日)(일)/ 싱치 이(一)(월)/ 싱치 얼(二)(화)/ 싱치 싼(三)(수)/ 싱치 쓰(四)(목)/ 

싱치 우(五)(금)/ 싱치 류(六)(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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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이 글자 그대로 번역하자면, 요일 일(日)/ 요일 하나/ 요일 둘/ 요일 세/ 요일 넷/ 요일 

다섯/ 요일 여섯 등으로 옮겨진다.  

이들 표현에 사성(四聲)을 넣어서 발음하면 중국어 요일이 된다. 별로 깊은 철학이 있는 것 

같지는 않은데 매우 단순하고 실용적인 듯하다. 혹시 다른 해석을 붙일 수 있는가?  

 

영어의 요일: “태양계, 고대 민족 신화(神話), 라틴어의 반영”  

 

우리 한국인들이 매우 익숙한 영어의 요일은 어떻게 표현되며, 어떤 문화적 의미가 

있을까? 우리가 너무나 잘 알듯이 여기에도 태양(日), 달(月) 등이 부분적으로 들어가 

있다. 일요일부터 보자. [아래의 해석은 필자가 항공운임 초과비용을 지불한 다음 

타시켄트로 가져온 묵직한 웹스터 영영사전 (Webster’s II/ New College Dictionary, 

Houghton Mifflin Company, 1995)과 위키피디아 등을 참조해 서술한 것이다.]   

       

Sunday/ Monday/ Tuesday/ Wednesday/ Thursday/ Friday/ Saturday  

Sunday는 글자가 표시하는 그 대로 ‘태양의 날(sun+day)’이다. 웹스터 사전에 의하면, 이 

단어는 라틴어의 dies solis(day of the sun)이 영어로 옮겨져서 표현된 것이다. 라틴어 solis 

는 solar(태양의)(solar battery, 태양전지; solar calendar, 태양력. 양력; solar cell, 태양전지) 

및 solstice(최고점, 극점, 지점)[winter solstice, 동지(冬至) ; summer solstice, 하지(夏至)] 

등의 현대 영어에 그 흔적을 남기고 있다. 웹스터는 이 단어 Sunday 에 대해 추가로 “한 

주일의 첫날이며, 기독교의 안식일(the first day of the week and the Christian 

Sabbath)”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Sunday 에 “안식일”이라는 종교적 개념도 들어가 있다는 

얘기이다.    

Monday도 글자가 표시하는 대로 ‘달(月) 의 날(moon+day)’이다. 라틴어의 dies lunae(day of 

the moon)에서 나온 것으로 웹스터는 설명하고 있다. lunae 는  lunar, lunatic, lunacy, lunation 

등의 현대 영어에 넘어와 있다.   

Tuesday는 고대 영어 Tiwesdaeg (즉 Tiu’s day)에서 왔다고 설명돼 있으나 자세한 

내용이 없다. 아울러 “주일의 세번 째 날로 Monday를 뒤따르고 Wednesday에 앞 

서는 날”이라고 설명돼 있다. 이런 식의 “무슨 요일의 다음 날이고, 무슨 요일의 

전날”이라는 설명은 요일 설명에서 수시로 보인다. 위키피디아에 의하면, 이 날은  

Tiw’s day 에서 유래했고, 이 Tiw 또는 Tyr 는 고대 스칸디나비아 신화(Norse  

mythology)에 나오는 전투, 승리, 영웅적 영광을 상징하는 신(神)을 가리킨다는  

것이다. Tiw 는 또한 게르만의 신화 해석에서 군신 Mars 와 동일시된다. 결국  

Tuesday 는 라틴어 군신(軍神) 마르스의 날(dies Martis. Mars 는 가끔 Martis로도  

쓰는 모양이다)을 영어로 번역한 것이다.  

Wednesday는 고대 영어(Old English)인 Woden’s day에서 왔다고 웹스터는 설명하고 

있으나, Woden이 무엇인지, 누구인지를 말하지 않고 있다. 그 대신 “The fourth day of the 

week, after Tuesday and before Thursday”로 설명하고 있다. “화요일 다음날이며, 목요일 

전날인 요일”이라… 아무리 영어권에서 유명한 웹스터 사전이라 해도 좀 설명이 매우 

궁핍한 듯하다. 차라리 Woden 이 무엇인지 설명했더라면. 그래서 위키피디아를 검색해본 

결과, Woden은 게르만 신화에서 널리 존중받는 신이며, Odin으로 표기된다고 설명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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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고대 스칸디나비아 신화에서 서구의 여러 신에 관한 많은 정보가 유래되는데, 

오딘은 특히 치유(治癒), 죽음, 고귀함, 교수대(絞首臺, gallows), 지식, 전투, 시, 열광, 충성 

등을 상징한다.   

필자는 “웬즈데이(Wednesday)”라 하면 잊지 못하는 추억이 하나 있다. 2002.09-2003.12 

사이 미국 캘리포니아주 산호세 주립대에서 저널리즘 석사과정을 하던 중 인도에서 온 

남자 유학생 산디프(Sandeep)의 일화이다. 얼굴이 가무잡잡하고 호리호리하며 키가 

165cm 정도 되는 산디프는 수업중 주제 발표를 하면서 추호의 움츠림도 없이 이 단어를 

“웨드네스데이”라고 발음했다. 인도에서는 초등학교부터 영어로 수업을 한다고 하는데, 

그는 다소 인도식 영어가 드러나긴 하지만 당당하게 발표했다. 수업 중 미국인 여교수도, 

학생도, 아무도 그의 “웨드네스데이”를 문제삼지 않은 채 수업이 종료됐다. 대학을 갓 

졸업한 남녀 미국인들, 초등학교 교장 은퇴 여성 미국인, 40대 잡지 기자(미국인), 40대 

한국인 기자, 20대 후반 한국인 여학생, 중국 및 대만 여학생, 파키스탄 출신 30대 여성 등 

다양하게 구성된 당시 대학원 세미나에서 아무도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다. 대학원생 

쯤이면 이런 문제는 스스로 알아서 해결해야 하는가 보다. 광고를 전공한 그가 요즘 

어디에서 무엇을 하는지 궁금하다.    

Thursday는 “고대 영어의 Dunresdaeg (Dunres, Thor’s + daeg, day)에서 왔다. 한 주일의 다섯 

째 날”이라고 설명돼 있다. 웹스터 사전은 추가적으로 이 단어의 역사에 관해 꽤나 자세한 

설명을 하고 있다. [Thursday 라는 단어는 라틴 이름 dies Jovis, 즉 쥬피터의 날 Jupiter’s day 

을 번역한 것이다. 이 Thursday 의 고대영어 형태는 Thunresdaeg 이다. 이 단어 Thunresdaeg 

중 thunres 는 thunor 의 소유격이며, thunor 는 현대 영어 thunder (천둥)의 뿌리이다. 이 

thunor 는 게르만(Germanic)의 ‘천둥의 신(thunder god)’의 이름이며, thunor 의 고대 및 중세 

스칸디나비아 시대의 형태는 thor 이다. 천둥은 쥬피터가 가진 특성 중 하나였기 때문에, 

이들 두 신(Jupiter 및 thunor) 은 서로 연결됐고, “Thor의” 또는 “Thunor의” 라는 이름이 

“쥬피터의 날”에 주어졌다.] 꽤나 설명이 복잡하고 길지만, 결국은 Thursday 란 Jupiter’s 

day 를 의미한다는 얘기다. Jupiter 는 그리스 신화의 제우스(Zeus)신 또는 목성(木星)을 

가리키기도 한다. 그래서 Thursday 는 의미상 목성(木星)과도 연결된다는 얘기다.   

Friday 는 고대 영어 Frigedaeg (즉 Freya’s day) 에서 나왔다고 설명돼 있고, “한 주의 여섯 

번째 날”이라고 간단히 처리돼 있다(Webster 사전). 위키피디아에 의하면, 고대 

스칸디나비아 신화에서 프레야(Freya)는 사랑, 성, 아름다움, 출산, 금, 전쟁, 죽음과 

연결되는 여신이라고 한다. 그래서 Friday 는 Freya’s day 라는 의미를 안고 있다.     

Saturday 는 고대영어 Saeternesdaeg에서 유래된 것이며, 이 Saeternesdaeg 는 라틴어 dies 

Saturni 즉 Saturn’s day를 번역한 것이라 설명돼 있다. 말하자면, 고대 로마의 농경의 신 

“사투르누스”를 기리는 날이거나 “토성(土星, Saturn)”의 날이라고 이해된다. The seventh 

day of the week이라는 설명도 있다(Webster).  

영어로 살펴본 요일은 고대 영어, 라틴어, 고대 스칸디나비아의 신화와 신(神), 태 

양계 등 복잡하고도 많은 내용을 담고 있다.  

프랑스어의 요일: “태양계, 라틴어, 가톨릭, 고대 신화의 반영” 

프랑스어로 요일을 일요일부터 열거하면 아래와 같다. 프랑스어 요일에서는 태양계 

라틴어와 로마신화 등이 반영된 듯하다.  

Dimanche(일)/ lundi(월)/ mardi(화)/ mercredi(수)/ jeudi(목)/ vendredi(금)/ samedi(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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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manche(디망시, 월요일)는 라틴어 dies dominicus [=jour du Seigneur, 주(主)의 날)]에서 

왔다. 민중서림의 엣센스 불한사전(Essence Dictionnaire Francais-Coreen, 1987년 1월 

15일)에 의하면, 이 단어는 “일요일” 및 “(가톨릭에서의) 주일(主日)”로 풀이돼 있다. 

프랑스어로 Seigneur (세녀르)는 가톨릭에서의 “주(主) 예수”를 가리키므로, 

프랑스어에서의 “일요일”은 “주(主) 의 날”이라는 의미를 갖는다. 종교적 의미가 들어 

있다. 이 단어 dimanche 의 활용을 보면, observer le dimanche (안식일을 지키다), habit du 

dimanche, habit des dimanches (나들이 옷, 좋은 옷), s’habiller de dimanche (나들이 옷을 

입다) 등으로 쓰인다. 이런 용례들을 보면, 프랑스어권에서는 “일요일에 좋은 옷을 입고, 

안식(휴식)을 해야 하는”는 생활문화가 권장되는 것인가?    

Lundi(렁디, 월요일)은 라틴어의 lunis (=jour de la lune)에서 왔으며, 이 라틴어는  

[달(月) )의 날]이라는 의미를 갖는다.     

Mardi(마르디, 화요일)은 라틴어의 martis dies (=jour de Mars, 마르스의 날)에서 왔으며, 

이것은 로마 신화에서 말하는 “군신(軍神) 마르스의 날”을 가리킨다. 프랑스어에서 

마르스는 또한 화성(火星)을 가리키기도 한다. 어쨌든 우리말로 화(火) 요일이나, 불(火)을 

갖고 있다는 점에서는 우리말과 동일한 개념으로 연결할 수 있다.  

Mercredi(메르크르디, 수요일)는 라틴어의 Mercurii dies (=jour de Mercure, 메르쿠리우스의 

날)에서 왔으며, 메르쿠리우스(Mercure, 라틴어로는 Mercurius 로 표기)는 로마신화에 

나오는 Jupiter의 아들 겸 사자(使者)이다. Mercure는 동시에 수성(水星)을 가리키는 

단어이기도 하다. 따라서 수(水)요일의 “물(水)”을 갖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말과 유사한 

개념으로 연결할 수 있다.     

Jeudi(죄디, 목요일)는 라틴어의 Jovis dies (= jour de Jupiter, 쥬피터의 날)에서 왔다.  

Vendredi(방드르디, 금요일)은 라틴어의 veneris dies (=jour de Vénus, 비너스의 날)에서 

왔으며, 주지하다시피 로마신화에서 비너스는 “아름다움과 사랑의 여신(déesse de la 

beauté, de l‘amour)”이다. 비너스(Venus)는 또한 금성(金星)을 가리키기도 하는데, 금성의 

금(金)은 우리의 “금(金)요일”과 연결될 수 있다고 하겠다.    

Samedi(사므디, 토요일)는 라틴어로 sambati dies (=jour du sabbat, 안식의 날)에서 왔다. 

프랑스어의 숙어(熟語) être né un samedi (토요일 사람으로 태어나다)에는 안식의 개념이 

뒤틀어져서 들어가 있는지 “게으름뱅이의 삶을 살다”는 묘한 뜻을 갖는다.  

위의 서술을 보면, 프랑스어의 요일은 모두 라틴어에서 기원하고 있음을 수 있다. 

사실, 주지하다시피, 프랑스어 자체가 라틴어에 그 뿌리를 두고 있다. 게다가 그  

요일의 의미는 가톨릭, 태양계 행성, 로마 신화 등에서 왔음을 이해할 수 있다.  

위키피디아에 의하면, 여러 로맨스어(Romance languages) 가운데 포르투갈어만  

제외하고는 프랑스어, 스페인어, 이탈리아어 등은 월-금 까지의 요일에서 라틴어 

의 흔적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일요일 및 토요일은 각각 ‘주의 날’ 그리고 ‘안 

식의 날’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고 한다. 

독일어의 요일: “태양계, 신화, 고대어, 종교의 반영”  

Sonntag(일)/ Montag(월)/ Dienstag(화)/ Mitwoch(수)/ Donnerstag(목)/ Freitag(금)/ 

Samstag(토)  

Sonntag(존타크, 일요일)은 원래의 뜻이 “der Tag der Sonne (태양의 날)”이다. 영어의 

Sunday 의 구조와 유사하다. 사전에 보면, 일요일 및 안식일로 번역어가 제시돼 있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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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nntag의 형용사 및 부사형이 sonntäglich(존태클리히)이다. 용례를 들자면, 독일어에서 

“Sich sonntäglich anziehen”이라고 하면, 원래 “일요일에 맞도록 옷을 입다”라는 의미를 

갖는데, 여기에서 의미가 발전해 “나들이 옷을 입다” 즉 “가장 좋은 옷을 입다”는 뜻으로 

요즘 사용된다. 게다가 여기에서 발전된 der Sonntagsanzug 라는 단어(명사)는 “일요일에 

입는 (멋 있는) 나들이옷”이라는 의미를 갖는다. 이런 용례들을 보면, 독일어권 

문화에서는 “일요일에는 가장 멋있는 옷을 입어야 하는(?)” 모양이다. 이상은 민중서관의 

[포켓 독한(獨韓) 사전, 서울. 1973년 3월 20일 20판 발행. 허형근, 강두식 공편(共編)]에서 

부분적으로 인용했다.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프랑스어의 일요일(dimanche)의 용례와 마찬가지로 독일어권에서도 

일요일은 좋은 옷을 입는 날인 모양이다. 또한 es ist nicht alle Tage Sonntag 라는 문장이 

원래의 뜻 “날마다 일요일은 아니다”에서부터 “행복은 항상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뜻까지 포함하는 것을 보면, 일요일은 “행복이 있는 날” 또는 “행복해야 하는 날”로 

이해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어 다른 요일들을 살펴보자. 

Montag(몬타크, 월요일)은 게르만어(語)의 Mondtag [=der Tag des Mondes, 달(月) 의 

날]에서 나왔다. 독일어에서 der Mond 는 달을 의미한다. 영어의 Monday와 유사한 

맥락이다.   

Dienstag(딘스타크, 화요일)은 Althochdeutsch [고고(古高) 독일어]의 Ziestag 에서 

나왔으며, 원래의 뜻은 “군신(軍神) Zio에게 바친 날”이라고 설명돼 있다. 영어와 

프랑스어의 화요일(Tuesday, mardi)도 군신(軍神)의 이름(Tiw, Martis, Mars)과 관련 있음은 

앞에서 본 바와 같다.   

Mittwoch(미트보흐, 수요일) 또는 Mittwoche (미트보헤, 수요일)는 “Mitte 중간 + Woche 

주일”로 구성돼 있다고 보면 된다. 러시아어에서도 수요일은 “주의 중간날”(средá)이었다.     

Donnerstag (도너르스타크, 목요일)은 “뇌신(雷神, 천둥의 신)인 Donar 에게 바친 

날”이라는 의미를 갖는다. 독일어에서 der Donner 는 천둥을 의미한다. 영어의 Thursday와 

유사한 의미를 갖고 있다.   

Freitag(프라이타크, 금요일)은 “여신(女神) 프라이야(Freyja)에게 바쳐진 날”이라는 

의미를 갖는다. 위키피디아에 의하면, Friday 라는 이름은 고대 영어 Frigedaeg 에서 오며, 

후자는 “Frige 의 날”이라는 의미이다. Frigedaeg 는 고대 영어의 Frigg 여신과 로마의 

비너스(Venus) 여신을 연결시키는 관습의 결과로 나타났다. 많은 다른 문화에서도 Venus 

는 요일과 연관되어 나타난다. 예컨대 현대 독일어에서 이것이 Freitag 로 나타난다.  

Samstag(잠스타크, 토요일)은 그리스어-고트어(語)에서 온 것으로 [Sabbattag, 자-바트타크, 

안식일]이라는 의미를 갖는다. Niederdeutsch [(저지(低地) 독일어]에서는 Sonnabend 

(존아벤트)라는 단어를 사용한다. Mittelhochdeutsch [중고(中高) 독일어]서는 “Vorabend 

eines Feiertags” [휴일(또는 축제일)의 전날(또는 전야(前夜)]라는 의미를 갖는다. 한편, 

위의 독한(獨韓) 사전은 Sabbattag(안식일)에 대해 “유태교는 토요일, 그리스도교는 

일요일”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사실, 위의 독한(獨韓) 사전은 필자가 1973년 12월 29일 

대구의 계성고등학교에서 상으로 받은 것이다. 특차 고교입학 시험 성격을 가진 

학력경시대회의 시험 3과목(국어, 수학, 영어) 중 영어 과목에서 공동수석을 했다고 받은 

매우 역사 깊은 책이다. 이 사전은 1962년 12월 15일 초판이 발행됐다. 그 사전은 1973년 

3월 20일 20판을 발행했던 그 해에 필자의 손에 들어왔다. 그후 지금까지 무려 43년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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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작은 사전(10cm×20cm×5cm)은 나와 함께 했다. 값을 보니 물경 “1,900원”으로 돼 있다. 

이 사전은 영어 사전과 함께 받았으나, 영어사전은 아쉽게도 대학 시절 잃어버렸다. 당시 

고교 3년간 장학금을 준다면서 그 고등학교에 오라고 했으나, 담임 교사의 말씀을 듣고 

다른 고교의 입학시험을 봐서 진학했다.) 

요일론(論): “사고(思考), 신화(神話), 생활, 종교, 언어, 문화를 모두 드러낸다?” 

이상에서 러시아어, 우즈벡어, 한국어, 일본어, 중국어, 영어, 프랑스어, 독일어 등 8개 

언어의 요일을 살펴보았다. 한 번 정리해 볼 필요가 있다.  

러시아어에서는 부활의 의미가 포함된 일요일(Воскресéнье), 그리고 안식의 날을 

의미하는 토요일(суббóта )이 특별히 눈에 띄었다. 그 외에는 “주를 시작하는 날,” “둘째 

날,” “주일(週日)의 중간의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등이 있었다. 종교적 의미가 들어간 

두 날을 제외하면 나머지 요일을 단지 요일의 순서와 외치를 표현한 듯하다. 쉽게 

작명됐다는 것이다.   

우즈벡어의 요일은 shanba 계열의 요일, 그리고 kuni 계열의 요일로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Shanba 계열의 요일에서는 Yakshanbe(첫째 날, 일요일), Dushanba(둘째 날, 

월요일), Seshanba(셋째 날, 화요일), Chorshanba(넷째 날, 수요일), Payshanba(다섯 째 날, 

목요일)로 가다가 Juma(모임의 날, 금요일), Shanba(안식의 날, 토요일)로 진행된다. Juma 

이외에는 모두 shanba 라는 단어를 안고 있으므로 Yakshanba Dushanba 등은 첫째 안식일, 

둘째 안식일 정도로 이해될 수 있다. Juma 이외의 날은 모두 안식일(shanba, 동시에 

“토요일”의 의미)과 관련된다. 그래서 “안식일 0” “안식일 1” “안식일 2” “안식일 3” 

등으로 해석될 수 있었다. 우즈벡 요일은 이슬람의 영향을 받은 때문인지 금요일(Juma)에 

특별한 방점(傍點, 중요점)을 찍은 것으로 이해된다. 게다가 월요일(Dushanba)도 타지크의 

수도 두샨베(Dushanbe, Душанбе)와 관련된다는 점에서 특이하다.  

우즈벡의 학생들이 쓰는 요일도 매우 단순해 보인다(일반인들도 이런 식의 요일을 

이해하는 듯하다). “첫째 읽는 날(월),” “둘째 읽는 날” … “여섯 째 읽는 날”(토) 등으로 

구성돼 있고, 일요일은 “시장 가는 날”로 표현돼 있다. 매우 흥미로운 요일 작명법이며, 

생활과 문화가 반영돼 있다. 

이에 비해 한국어의 요일은 매우 고차원적이며, 철학적이라 할 수 있다. 태양, 달, 불, 물, 

나무, 쇠, 흙 등 태양계의 구성물들(행성)이나 자연의 구성물들을 포함한 요일을 갖고 

있다. 매우 고상한 문화가 요일에 표현됐다고 이해할 수 있지 않은가? 이런 점에서는 

일본어의 요일도 마찬가지이다.  

그런데 중국어에서는 일요일(싱치 르)만 제외하면, 우즈벡 학생들이 사용하는 요일과 

유사하다. 월요일부터는 요일 하나, 요일 둘, 요일 셋 … 요일 여섯 하는 식으로 진행된다. 

외기 쉬워서 좋다. 중국인들의 매우 실용적인 문화가 표현된 게 아닌가 생각된다.  

서양 언어인 영어, 프랑스어, 독일어의 요일은 태양계, 고대 언어 및 고대 민족 신화, 

라틴어 및 로마신화 등을 혼합해 반영하는 듯하다. 영어의 Sunday와 Monday는 태양계의 

태양과 달을 각각 표현하고 있고, Tuesday, Wednesday, Thursday, Friday, Saturday 는 고대 

영어, 고대 민족(게르만) 신화, 라틴어 및 로마 신화, 태양계(토성, Saturn) 등을 반영하고 

있다. 그래서 이들 요일을 이해한다는 것은 영어 사용자들의 문화의 뿌리를 부분적으로 

이해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프랑스어에서는 dimanche 가 “주의 날”을 의미하는 것으로 특히 종교의 영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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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러내는 듯하다. 그외 “달의 날”(lundi, 월요일)이 있는가 하면, 로마 신화와 라틴 

어가 포함된 mardi, mercredi, jeudi가 있었고, samedi(토요일)는 특히 “안식일”의  

의미를 갖고 있다. 프랑스어의 요일은 아울러 로마신화와 태양계 구성물들도 포 

함하고 있어서 복합적이다. 아울러 서양사회의 기본인 라틴어 및 로마신화가 많 

이 반영돼 있다.         

독일어에서도 태양과 달이 요일에 반영돼 있다. 아울러 민족신화와 로마신화가 반영돼 

있다. 특히 토요일(Samstag)은 안식일이라는 의미도 갖고 있었다.   

앞에서 러시아어, 우즈벡어, 한국어, 일본어, 중국어, 영어, 프랑스어, 독일어 등 8개 

언어의 요일의 뿌리와 의미를 살펴보았다. 아래는 언어별 요일을 언어 및 요일 순서대로 

모아 정리한 것이다. 

Воскресéнье(일)/ понедéльник(월)/ втóрник(화)/ средá(수)/ четвéрг(목)/ пятница(금)/ 

суббóта(토) 

Yakshanba(일)/ Dushanba(월)/ Seshanba(화)/ Chorshanba(수)/ Payshanba(목)/ Juma(금)/ 

Shanba(토) 

Bozor kuni(일)/ 1-o’qish kuni(월)/ 2-o’qish kuni(화)/ 3-o’qish kuni(수)/ 4-o’qish kuni(목)/ 5-

o’qish kuni(금)/ 6-o’qish kuni(토) 

일(日)요일/ 월(月)요일/ 화(火)요일/ 수(水)요일/ 목(木)요일/ 금(金)요일/ 토(土)요일 

니치(日)요비(曜日)/ 게츠(月)요비/ 카(火)요비/ 스이(水)요비/ 모쿠(木)요비/ 킨(金) 요비/ 

토(土)요비  

싱치(星期) 르(日)(일)/ 싱치 이(一)(월)/ 싱치 얼(二)(화)/ 싱치 싼(三)(수)/ 싱치 쓰(四)(목)/ 

싱치 우(五)(금)/ 싱치 류(六)(토) 

Sunday/ Monday/ Tuesday/ Wednesday/ Thursday/ Friday/ Saturday  

Dimanche(일)/ lundi(월)/ mardi(화)/ mercredi(수)/ jeudi(목)/ vendredi(금)/ samedi(토) 

Sonntag(일)/ Montag(월)/ Dienstag(화)/ Mitwoch(수)/ Donnerstag(목)/ Freitag(금)/ 

Samstag(토)  

그 결과 우리는 이들 각 언어의 요일이 그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의 사고(思考), 

신화(神話), 생활, 종교, 언어, 문화까지를 부분적으로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고 있음을 

발견했다. “종교와 1,2,3을 반영한 요일 체계” “요일 1,2,3으로 가는 체계” “태양계를 

반영한 체계” “태양계와 신화와 종교를 반영한 체계” 등으로 파악됐다. 특히 

“안식(安息)의 날”이 상대적으로 많이 여러 문화권의 요일에 반영돼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제 와서 보니, 요일의 체계를 안다는 것은 그 요일의 뿌리가 되는 문화의 일부를 

이해하는 열쇠를 갖는 것과 같다고 할 수 있다. 그래, 요일은 “문화를 읽는 작은 열쇠(key, 

ключ, kalit)”였다.     

(蛇足): 일요일 먼저? 월요일 먼저? 토요일 또는 일요일이 일하는 첫날?   

요일에 대해 서술하던 중 한 주일을 “일요일부터 시작”하도록 표기한 계열이 있었고, 

“월요일부터 시작”하도록 표기한 계열이 있었다. 필자 및 한국인들은 “일요일 

시작(Sunday-first)” 계열에 익숙해져 있다. 그런데 가끔은 한국 내에서도 “월요일 

시작(Monday-first)” 계열의 달력을 사용하다가 착각을 일으키기도 한다.  

영어의 Friday에 관한 설명에서 위키피디아는 “국제 표준인 ISO 8601의 권고를 받아들여 

‘월요일 시작’ 관행을 채택한 나라들에서는 5번째 날이고, ‘일요일 시작’ 관행을 채택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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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들에서는 6번째 날이다”라고 서술했다. 문화권에 따라 일요일이 일하는 날 중 첫날인 

곳도 있고, 토요일이 일하는 첫날인 곳도 있는 등 꽤나 다양하다. 말하자면, 금요일이 

주말(weekend)의 첫날이고 토요일이 주말의 둘째 날인 곳(금-토 주말 체계)에서는 

일요일이 일하는 첫날이다. 예컨대, 아프가니스탄과 이란에서는 금요일이 주말의 마지막 

날이며, 토요일이 일하는 요일들 중 첫날이다(우리 한국인들이 생활과는 전혀 다르다).  

바레인, UAE, 쿠웨이트도 이런 관행(금요 주말, 토요 근무일 시작)을 따랐으나, 바레인과 

UAE는 2006년 9월 1일부터 “금요일-토요일” 주말 체제로 전환했다(일요일 근무 시작일). 

쿠웨이트는 한 해 뒤 이런 체제로 전환했다. 이란에서는 금요일 하루만이 주말이다. 

사우디아라비아 및 몰디브에서는 금요일-토요일의 이틀을 주말로 삼는다. 일하는 요일이 

일요일부터 목요일까지라는 것이다.  

이처럼 문화권(또는 언어권)에 따라 요일이 다르고, 일하며 쉬는 생활의 양식이 다른가 

보다. 필자의 ‘요일론(曜日論)”은 다분히 아마추어적이다. 위키피디아를 검색하던 중 이미 

선행 연구자가 많은 것을 정리해 이곳에 지식을 정리해 탑재해 놓은 것을 발견했다. 

그러나 이 정보를 모두 읽으려면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영어나 우즈벡어 해독 

능력이 필요하다. 어쨌든 정보 공유를 위해 요일에 관련된 엄청난 지식을 가상 공간에 

탑재해 놓은 선행 연구자들에게 감사를 표한다. 요일 공부를 이만큼 했으니, 앎을 

행동으로 옮겨야 할게 아닌가? 그래서 앞으로는 일요일에 좋은 옷 입고, 장보러 다니는 

것을 새로운 생활규칙으로 한 번 시작해 볼까? 아니면, 금요일부터 휴식 모드로 들어갈까?  

요일에 관한 추가적 궁금증이 생긴다면, 일단 아래의 사이트를 접속해 더 깊이 들어갈 수 

있다. 그러나 읽는 것이 좀 무거운 것 같다. 영어도 알아야 하고, 러시아어도 알아야 하고, 

우즈벡어도 알아야 하고… (다른 언어도 알면 더욱 좋을 것 같고…)   

https://en.wikipedia.org/wiki/Names_of_the_days_of_the_week 

https://uz.wikipedia.org/wiki/Hafta   <끝>    

 

 

 

 

 

 

 

 

 

 

 

 

 

 

 

 

 


